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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한국복지패널 17차 데이터에서 저소득층 중장년 1인가구 482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 25.0 프로
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및 PROCESS MACRO Model Number 1과 4를 활용하여 조절효과 및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
회적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우울감이 부분 매개하였다. 셋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관적 행복감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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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 satisfaction of low-income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on individual subjective happines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gender control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related policies 
and programs. The SPSS WIN 25.0 program used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482 middle-aged single- 
person households extracted using the “17th Korea Welfare Panel in 2022” survey data. In addition, the control 
effect was verified using PROCESS MACRO Model Number 1.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showed that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fter controll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d a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happiness. Second,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social relationships among women than men, the greater the sense of happiness. Through this study,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meaning of social relationships of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and presented practical implications so that the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olicy suppor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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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Gender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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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삶의 만족을 의미하는 행복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행복한 사람일수록 기대수명이 높고, 면역 시
스템 기능이 향상되며, 더 나은 시민활동이 가능하다. 또
한, 행복한 사람은 더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 가능하며, 
스트레스와 부작용으로부터 빠른 회복력을 갖는다. 이처
럼 행복이 주는 긍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
정부는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1].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의 욕구(need)를 포괄하며, 삶의 
질, 행복, 안녕(well-being), 복지, 행복감 등의 개념과 중
복하여 사용한다[2]. 삶의 만족은 개인의 소득, 주거, 교
육수준 등 사회적 물리적 환경 요소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왔지만, 행복과 같은 주관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
념으로까지 발전하였다[3]. 최근에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
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개인들
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
다. 점차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 문제와 더불어 중장년은 
노년층으로 진입을 앞두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사
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미래 사회
에서도 이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이 곧 우리 사회의 현재
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중장년층의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란 일반 가
구 중에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침, 취사 등을 해결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5]. 통계청 2022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22만 4천 가구로 
2021년도보다 18만 4천 가구가 증가하였고 전체 1인 가
구 중 4‧50대 중장년층은 2천 39가구로 60대 2천 564
가구보다는 약간 낮지만 다른 연령층보다는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5].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
오고 있다. 그 예로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
여 저출산을 낳고 자신의 행복과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
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겨냥한 상품이 개발되고 관계,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족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6]. 그런데 1인 가구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들의 특성 및 
현황 중심의 연구와 더불어 독거노인 등 노년층 1인 가구
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정신건
강, 사회적 관계 단절, 자살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
룬다[7].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은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지만, 중
장년층의 빈곤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
진다. 이런 측면에서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
점이다. 

국회미래연구원[8]에서 발간한 ‘2020년 한국인의 행
복조사’ 자료에서 1인 가구의 전반적 행복감의 분석 결과
에 의하면 30대 이하는 10점 만점에 6.60점, 40대 ∼ 50
대는 6.22점,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5.96점으로 연
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여성보다 남
성,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다고 보고하였다[7]. 더
불어 선행연구에서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행복감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활 수준만족도, 건강, 공동체 
소속감, 우울, 사회적 관계망, 여가생활 만족도 등 다양한 
변인을 꼽고 있다[9-12].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
해서는 그들의 이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고립‧고독사 등
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대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7]. 사회적 관계 만족도
는 행복감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 교제 및 정보 교환의 기능을 하며, 공
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및 연대감을 향상해 사회통합
의 수단으로 작용한다[14,15]. 그러므로 사람들과 매우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상대방에
게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며 심리적 행복감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
키기 위하여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고[14], 그 관계 속
에서 행복감과 불행을 느끼게 된다. 즉, 지역사회 수준에
서 공식적 유대관계, 지역사회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수
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삶의 만족도)이 높아지고[15,16], 
소속된 사회에서 개인을 낮게 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하
지만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ㅤㅤ79

강화하게 되면[18]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행복감을 높여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조화를 유지하게 되면 주관적 행복
감이 상승할 것이다. 이처럼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
의 행복감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
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으로 고려되고 있다. 우울감은 일상생활에 대해 부정적이
고 비관적인 특징을 지니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절망, 
수면 장애, 슬픔, 자기혐오, 무기력, 식욕 부진, 두려움, 
외로움의 특징을 가지는 감정 반응이다[19]. 저소득층 중
‧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자녀, 가족 및 
친인척과 같은 혈연관계망, 친구와 직장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 등을 통해 도움받을 기회를 증가시켜 우울감이라
는 정신적 건강에 유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사회적 
관계 만족도 요소인 가족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심리적
인 인지가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여
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가족과 만남
이나 연락의 빈도처럼 접촉의 양보다 함께 공유하며 얻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에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였
다[20-22]. 이처럼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원에게 있
어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구성요소인 가족이나 직장, 
친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 정서적 및 사회적 지
지망을 촘촘하게 연결할수록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긍정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장년의 우울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년 남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23-25].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 요인을 연구[26]한 결과에서 우울감은 높을수
록 남녀 모두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중
고령자 1인가구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중고령자 1인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만
족도 즉, 행복감이 낮았으며, 우울감도 행복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27].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는 중고령자 1인 가구보다 사회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더 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행복감
을 더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로 인해 결혼은 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자의 또는 타의로 취업하지 못하거나 조기퇴직으로 경제
적 어려움을 동반한 1인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은 사회적 비관과 함께 우울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
질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우울감
을 감소시켜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이 더 나은 미래 사회
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책무라고 보며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편,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행복감은 성별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인 가구의 행복감
을 연구한 Kim et al.[28]은 남성보다 여성이 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 13차 자료
를 활용하여 중고령자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선행연구[29]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중고령자 1인 가구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다
인 가구와 1인 가구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 즉, 행복감이 
높았다[30]. 도시 거주 노인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관
한 연구[31]에서도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에 따른 사회문화
적 기대와 규범이 다르고 이로 인해 남녀가 겪는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32]. 이런 차이는 사회적 관
계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다르게 이
끄는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 성
별에 따라 다른 수준을 보일 수 있고, 영향 요인들의 상대
적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
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성과 여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우울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문
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사회
적 관계와 행복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이후 
삶에서 노인 빈곤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위의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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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행복감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 문제 2> 저소득층 중
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 
우울감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 문제 3> 저소득
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나타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하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 간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
였다(Fig. 1 참고). 

Fig. 1. Research model

2.2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2023년 한국복지패널 

17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 가
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대표적인 패널자료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
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 가구 중에서 중장년
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장년층은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과 2021년 중․장년
층 행정통계[1]에 근거하여 ‘만 40세~64세 연령층의 남
녀 1인 가구’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변수 
총 1,871명에서 결측치를 제거한 482명의 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측정도구
2.3.1 행복감
종속변수인 행복감 척도는 한국복지패널 12차 연도부

터 주관적 행복감을 나타나는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시
작하였다. 행복감은 0(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에서 
10(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까지 11단계의 사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에 가까울수록 행복을 느끼는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11단계의 사다리로 구성
되어 있지만 1개 문항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신뢰도 분석
에서는 제외하였다.

2.3.2 사회적 관계 만족도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개인 주변의 다양한 

상황과 관계들에 대한 사회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등 4가지 항목을 사용
하였다.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 범주는 ‘매우 불
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를 통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775로 내적 일관성 있
는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3.3 우울감
본 연구에서 우울감에 대한 측정은 Radloff[33]가 일

반인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of Depression)를 
한국복지패널에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축약한 11
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가 입증되었다[34]. 우울감에 대한 항목으로는 ‘식욕이 없
다.’ 등이 있으며, 각 항목은 ‘극히 드물다.’ 1점에서 ‘대부
분 그랬다.’ 4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
목을 총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891
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성별(1=남자, 2=여자), 교육

(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이상), 월소
득(1=전혀 없다, 2=100만원 미만, 3=100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 4=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자가 유무(1=자가, 2=비자가), 직업 유무(1=직업 
유, 2=직업 무)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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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이
상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은 
‘남자’ 245명(50.8%), ‘여자’ 237명(49.2%)으로 나타났
다. 연령은 ‘40대’ 118명(24.5%), ‘50대’ 186명(38.6%), 
‘60대’ 178명(36.9%)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 100명(20.7%), ‘중졸’ 85명(17.6%), ‘고졸’ 190명
(39.4%), ‘대졸 이상’ 107명(22.2%)으로 분포하고 있다. 
월 소득은 ‘없음’ 119명(24.7%), ‘100만원 미만’ 82명
(17.0%), ‘100~300만원’ 미만 188명(39.0%), ‘300~500
만원 미만’ 69명(14.3%), ‘500만원 이상’ 24명(5.0%)으로 
나타났고, 자가 여부는 ‘자가’ 166명(34.4%), ‘비자가’ 
316명(65.6%)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유무는 ‘있음’ 321
명(66.6%), ‘없음’ 161명(33.4%)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n = 482)

Variable Section N %

Gender Men 245 50.8
Women 237 49.2

Age
40s 118 24.5
50s 186 38.6
60s 178 36.9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100 20.7
middle school 85 17.6
high school 190 39.4

college or more 107 22.2

Monthly 
Income

none 119 24.7
less than 1 million won 82 17.0

less than 1~3 million won 188 39.0
less than 3~5 million won 69 14.3

Over 5 million won 24 5.0
home 

ownership
Owner 166 34.4
Tenant 316 65.6

Employ
ment

Employed 321 66.6
Unemployed 161 33.4

3.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8로 나타났고, 우울감의 
평균은 4점 만점에 1.48로 나타났으며, 행복감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6.00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 절댓값 3 미만, 첨도 절댓값 10 미만이면 정규분포
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는데[34], 모든 주요 변수가 정규
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482)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 Kurt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00 5.00 3.38 .62 -.81 1.16 

depression 1.00 3.56 1.48 .54 1.38 1.68 
Happiness .00 10.00 6.00 1.86 -.36 -.05 

3.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복감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576 p<.001), 우울감과는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534, p<.001).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우울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r=-.496, p<.001). 변인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80 
미만으로 다중공선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depression Happiness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 ㅤ

depression -.496*** 1
Happiness .576*** -.534*** 1

* p<.05 ** p<.01 *** p<.001

3.4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
복감의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
구사회학적 배경변인을 통제하여 Hayes[35]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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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V IV B SE β t p F(R2)

1 Depression

Age .018 .031 .025 .565 .573

34.384***
(.303)

Education -.037 .022 -.072 -1.709 .088
Monthly Income -.109 .029 -.234 -3.711*** <.001 

Owner -.043 .045 -.038 -.958 .339
Employed .042 .067 .037 .627 .531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356 .036 -.410 -9.932*** <.001 

2 Happiness

Age -.048 .101 -.020 -.474 .636

47.492***
(.375)

Education .038 .071 .021 .531 .596
Monthly Income .394 .096 .244 4.088*** <.001

Owner .201 .146 .051 1.373 .170
Employed -.311 .220 -.079 -1.414 .158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515 .118 .504 12.895*** <.001

3 Happiness

Age -.031 .097 -.013 -.317 .751

51.651***
(.433)

Education .001 .068 .001 .012 .991
Monthly Income .286 .093 .177 3.060** .002

Owner .158 .140 .041 1.133 .258
Employed -.269 .210 -.068 -1.282 .201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161 .123 .386 9.423*** <.001
Depression -.996 .143 -.288 -6.947*** <.001

home ownership(Tenant=0), Employment(Unemployed=0)  * p<.05 ** p<.01 *** p<.001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happiness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1단
계에서 통제변수인 월 소득은 우울감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β=-.234, p<.001). 독립변
수인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매개변수인 우울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β=-.410, p<.001), 우울감
에 대한 통제변수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설명력은 
30.3%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월 소득은 행복감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β=.244, p<.001), 독립변수인 사
회적 관계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β=.504, p<.001), 행복에 대한 통제
변수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설명력은 37.5%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월 소득은 행복감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β=177, p<.01), 독립변수인 사
회적 관계 만족도는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β=.386, p<.001), 매개변수인 우울감은 행
복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β=-.288, 
p<.001). 행복감에 대한 통제변수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 
우울감의 설명력은 43.3%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독립변
수인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매개변수인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종속변
수인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우울감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행복감에 대한 간접효과가 유의하
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수가 포함된 3단계에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므로 우울감은 사
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우울감을 통해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3.5 우울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Table 5와 같이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10,000개의 

표본을 만들어 신뢰구간 95%에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행복감에 대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추가로 분
석하였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총효과
(B=1.515, p<.001)와 직접효과(B=1.161, p<.001)는 통계
적으로 유의했으며,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우울감을 통하
여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236, 
0.489]이고, 그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5. Bootstrapping analysis
B S.E. LLCI ULCI t p

Total effect 1.515 .118 1.285 1.746 12.895*** <.001
Direct effect 1.161 .123 .919 1.403 9.423*** <.001

Indirect effect .355 .064 .236 .489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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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IV B SE t p F(R2)

Happiness

Age -.058 .097 -.599 .550

37.715***
(.445)

Education -.007 .067 -.100 .920
Monthly Income .309 .093 3.308** .001

Owner .144 .139 1.035 .301
Employed -.300 .209 -1.439 .151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119 .126 8.906*** <.001
Gender(Women) .098 .135 .729 .466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Gender(Women) .767 .245 3.130** .002

home ownership(Tenant=0), Employment(Unemployed=0), 
Gender(men=0)  ** p<.01 *** p<.001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gender

3.6 성별의 조절효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을 통제하
여 Hayes[35]가 제안한 Process Macro 1번 모델을 활용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수인 월 소득
(B=0.309, p<.01)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 만족도
(B=1.119, p<.001)는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은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적 관계 만족도
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B=0.767, p<.01). 따라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성별이 여자인 경우 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연령층에서 가장 비중이 큰 중․
장년층,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요구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이를 통해 성별에 차이에 따른 사회적 관계 만족도
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직업, 사회적 
친분, 여가생활 등 개인의 주변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더욱 행복하다고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는 일상생활과 매
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수시로 관계
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

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과 친구와의 유대 정도가 높고 사
회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
행연구 결과[36,37]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
도와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감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et al.[27]은 사회적 관
계 만족도의 구성요소인 여가만족도가 행복감을 높여주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산지역 남성과 여성의 대상으로 연구한 Choi[38]은 심
리적 요인인 우울감이 행복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검증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감소되고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성별
(gender)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스로 행복하다고 더 크
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 1
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남성보다 여성의 행복감
에 영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가족 및 친구들과 좋은 관
계를 맺고 유지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한 선행연구
[30,39]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 비해 정
신적으로 민감한 여성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상대
적으로 높아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감의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장년 1인 가구의 사
회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노인 빈곤으로의 연결고리
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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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의 안정적인 행복을 증진
하기 위해 부모나 형제 등 가족과의 교류와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물가 시대에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는 여가활동을 즐
길만한 여력이 없고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 투자할 경
제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서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활동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타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그곳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지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설들이 많이 운영된다면 
저소득층 중․장년 가구가 원할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 심
리적으로 불안감과 고립감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저소득층 중․장
년 1가구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줄여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도시 거주 예비 노인은 친구관계망의 기
능을 수행하는 동년배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인 교류를 나누게 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
어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40]. 이처럼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가 바우처 등을 가지고 지역사
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
여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게 되어 우울증이나 고독사를 줄
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등의 프
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재 활동중
인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가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 프로그램과 노후 재무 설계프로그램
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경제적 자립과 그들의 적성에 맞는 취업프
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면 가족들과 
만남도 빈번해져 정서적 지지를 받게 되고 직장을 통해 
각종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어 자신의 현 상황
을 비관하지 않게 되어 우울감을 낮추고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의 일자리는 경제
적으로 안정을 제공하고 직장이라는 환경을 통해 사회적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와함께 정부
는 이들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
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저소득층 중․장년 1
가구의 행복감이 상승하면, 이후 노년기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받아들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 여성의 주관적 행
복감을 더 상승시키기 위해 가족 문제 상담이나 중재 서
비스와 지역 친목 모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발
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혼
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는 결혼지원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 중 사회참여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여가, 
취미, 스포츠 동호회 등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행복감을 높여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
다.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상대
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위해 의사소통 능
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길 바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중․
장년 1가구 남성에게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사회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진행할 것
을 제안한다. 혼자 사는 남성들은 매끼 식사를 거를 수 있
어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고 종국에는 행복감을 떨어
뜨리게 된다. 저소득층 중․장년 1가구 남성의 행복감 증진
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
계점은 다름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
용한 횡단연구이므로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
적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종단 연구 설계
를 통해 주기적으로 개인의 행복감 수준을 측정하여 사회
적 관계 만족도와의 변화적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또한 저소득층의 중장년 1인 가구 외에 다인 가구, 다
양한 계층 및 연령층의 1인 가구와의 행복 지수를 비교하
는 연구를 통해 중장년 1인 가구의 행복감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된다면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성
에 적합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
구에서는 중장년 세대의 내재적 특성과 구조적 변인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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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연구가 수행되어 중장년 행복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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